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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남 농경지 사이트(Haenam Farmland, HFK)는 국내에서 가장 긴 에디 공분산(Eddy 

covariance) 기술을 이용한 탄소/물/에너지 플럭스 관측 기록(2002년 7월부터 현재까지)을 가지고

있다. HFK는 논, 콩, 참깨 등 다양한 작물을 경작하는 모자이크 패치가 특징인 전형적인 한국

농경지에 위치하고 있다. HFK의 장기 데이터베이스는 국내 농경지가 다양한 시공간 규모에서

자연/인위적인 교란에 대해 어떻게 적응하고 관리되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다. 안

타깝게도 2007년과 2014년에 장기 결측(품질관리 후 자료 수득률이 평년의 절반에 불과)이 발생

하여, 연구자들이 십수년간의 장기 추세를 분석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. 일반적인 플럭스 결측

메우기 방법은 이러한 장기 결측에는 적용하기 어렵다. 예를 들면, 주변 분포 표본 추출법은 결

측 주변에 가용한 자료가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다. 최근에는 데이터

주도적 접근법(플럭스 관측망으로부터 얻어진 관측값을 기계학습법 사용하여 시공간적으로 보

간/외삽하는 방법)이 지역 규모의 탄소 플럭스와 증발산을 추정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. 이

러한 접근법은 적절한 수정 후에 장기 결측을 메우는 데 적용될 수 있다. 본 발표에서는 플럭

스 자료(총일차생산량, 생태계호흡량, 순생태계교환량 및 증발산량)의 장기 결측을 메우는 데 데

이터 주도적 접근법의 적용가능성을 평가한다. 특히, 데이터 주도적 접근법으로 추정한 값이 실

제 플럭스 경년변동을 얼마만큼 모의할 수 있는지를 농경지인 HFK 뿐만 아니라 550여 년간 보

존된 자연림인 광릉 활엽수림 사이트(Gwangneung Deciduous forest, GDK)에서도 테스트 해보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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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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